
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현장 실천사례 부문 우수상 수상작

(경기도 평택시 시립오성어린이집)

아람 소보로! (소통해, 보호해, 노력해)

대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빵 튀김 소보로! 대전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어린
이집인 아람 어린이집에서 만든 튀김 소보로만큼 유명한 아람 소보로를 소개해 보려
고 한다. 
아람 소보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? 

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영유아의 연령이 낮아지고 어린이
집에 머무르는 시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. 영유아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
린이집은 영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중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교사의 
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.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 또한 이와 
일맥상통한다. 영유아의 권리 존중, 안전한 보육이 중요하듯 보육교사의 보육전문성 
인정, 부당한 간섭이나 과도한 요구로부터의 보호, 보육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
육활동을 존중받을 권리 또한 있다. 
이에 따라 ‘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, 아이가 행복해야 가정 또한 행복하
다.’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본, 아람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및 보육
활동 존중을 위해 일찍이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. 

첫 번째로 운영계획에서부터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은 시작된다. 가장 처
음 아람어린이집을 만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안
내 책자 배부와 함께 보육교사 권리 존중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다. 이
로써 영유아 보호자에게 보육교직원은 자격을 갖춘 보육전문가임을 알게 하고 존중
으로 대할 수 있게 한다. 연령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영유아들과 함께하는 보육활동 
시간에 지켜야 하는 에티켓을 소개한다. 또한,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 책자에 관련 
내용을 기록, 서약 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 <사진 표 1 참고>

 
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배부 책자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 서류

<사진 표 1 – 서류적인 부분에서의 권리보호>



원활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의사소통 채널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. 아람어린이집에
서는 정기적 노사협의회를 통한 보육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더
욱 나은 환경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 또한, 비정기적으로 원장님께 
건의하고 싶은 바를 소통함에 무기명으로 적어 제출,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. 
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장님과의 상담을 통해 보육교직원으로서 고민
을 나누고 어려운 점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. 또한, 수시로도 
고민이나 힘든 점에 대해 원장님, 원감님과 상의를 하고 좋은 해결책을 찾는 의사소
통도 아람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좋은 활동 사례라고 
할 수 있겠다. 실제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모님의 보육 침해 행동이 원장님과의 
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, 원장님의 부모 면담을 통해 개선된 사례도 있었다. 
<사진 표 2 참고>

  

노사협의회 소통함 보육 교직원과 면담

<사진 표 2 – 원활한 의사소통>

이전부터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및 보육교직원 권리 존중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을 
힘써온 아람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아이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
감사의 마음과 존경을 전하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. 첫 챌린지는 2019년에 시작
되어 단순 카드 메시지, 감사 인사 전하기로 소소하게 표현되었다. 이 챌린지는 부
모님들의 성원과 큰 참여로 점점 더 발전하여 작년 2023년에는 알라뷰 챌린지로 
영상, 사진, 편지 등으로 감사와 응원, 존경을 표현해 보았고 2024년에는 아싸 챌
린지 (아람어린이집은 싸랑 그 자체!)로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사랑과 감사를 충분히 
나누는 시간이 되었다. 이 챌린지를 통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사랑
으로 돌보아 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충분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, 또한 선생님들의 
보육 활동 권리 존중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. 보내주신 마음을 모아 영상
으로 제작, 아람 어린이집 현관에 상영하며 다시 한번 감동을 나눌 수 있었다. (첨
부파일에 해당 동영상 첨부)

  아싸 챌린지에 참여한 5세반 이O경 부모님께서는 "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항상 잘 
돌봐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에요.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달할 수 있어 
너무 좋았고 뿌듯했어요. 영상을 찍으면서 다O이도 너무 좋아했어요.”라며 교사에 



대한 존경과 감사를 구두를 통해 전하였다. 이 동영상을 감상한 17년 차 이O희 교
사는 “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준비한 서프라이즈 영상을 받고 가정에서 어
린이집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. 교사로서 보람을 많이 얻는 시간
이었어요. 그리고 교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”라고 표현하였으며 3년 차 
정O진 교사는 “부모님과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영상을 보며 애써서 준비해 주심에 
매우 감사함을 느꼈고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. 또한 
영상 속 아이들의 즐거운 표정에서 함께 미소가 지어지며 하루 에너지가 충전되어 
매우 기분이 좋았어요.”라며 영상을 보고 난 느낀 점을 전했다. 

 <사진 표 3 참고>

  
아싸 챌린지 안내문 아싸 챌린지 동영상 중 일부 영상 발췌

<사진 표 3 – 2024년 아싸 챌린지>

올해 같은 시기에 대전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육아종)에서 열린 ‘편지는 사랑
을 싣고’ 이벤트에 부모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어 어린이집에 커피가 배달
되기도 하였다. 편지글 하나하나에 가득 담긴 사랑과 존경을 담은 따뜻한 마음이 교
사들에게 보육 교직원으로서의 자부심과 더욱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긍정 에너
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.
편지글 내용 중 감동적인 부분을 한 꼭지 소개하려 한다. ‘(중략) 평소에 쉽게 드러
내지 못하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단 하루라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날
이 5월에 있기 때문입니다. 


